
 

한국농어촌공사 안성지사가 23일 ‘2025년도 신규 청년창업형 후계농업인’을 대상으로 농지은행

사업 설명회를 열었다. 이번 설명회에는 안성지사 관할 지역에서 새롭게 선정된 청년후계농 15

명이 참석해 큰 관심을 보였다.

 

이날 행사는 선배 청년농의 생생한 경험담으로 시작됐다. 안성지사 클린 가디언즈 소속 최찬규

씨가 직접 강연에 나서 영농 초기 겪었던 어려움과 이를 극복한 과정, 농지은행 정책 활용 사례

등을 진솔하게 공유했다. 참석자들은 현실적인 조언과 노하우에 고개를 끄덕이며 깊은 공감을

표시했다.

 

이어 안성지사는 농지은행사업의 전반적인 목적과 운영 내용을 설명하고, 청년농들이 실질적으

로 활용할 수 있는 공공임대용 농지매입사업을 중점적으로 소개했다. 특히 농지은행포털 가입

‘청년 농업인 위한 맞춤형 지원’… 한국농어촌공사 안성지사, 농
지은행사업 설명회 개최
선배 청년농 경험담으로 영농 초기 현실 조명…공감 이끌어내
공공임대용 농지매입사업 등 주요 정책 실무 중심 안내
청년후계농 건의사항 적극 수렴…현장 의견 본사에 전달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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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농어촌공사 안성지사가 진행한 농지은행사업 설명회에 참가한 청년후계농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한국농어촌공

사 안성지사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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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부터 공고 확인, 농지 신청 절차까지 실제 포털 화면을 통해 시연함으로써 이해를 도왔다.

 

설명회 후반에는 청년후계농들과의 질의응답이 이어졌다. 농지 확보 과정, 정책 신청 시 애로사

항 등 다양한 질문이 오갔고, 안성지사는 청년들의 건의사항을 세심하게 청취한 뒤 본사에 전달

해 향후 제도 개선과 사업 발전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약속했다.

 

김영조 안성지사장은 “이번 설명회가 청년후계농들의 안정적인 영농 정착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

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농지은행이 든든한 동반자로서 역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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